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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에티카』로 읽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 

8강 『에티카』 제 5부: 지성의 힘과 인간의 자유: 思 實 
 
✡ 定 理 

✈ 自由에 도달하기 위한 道를 찾는 倫理學(Logos - Pathos - Ethos - Mythos)을 만들자. 이것

을 위해서는 理性 자체가 情緖에 대해 무엇을 할 수(Können) 있을까, 그리고 精神의 至福

(beatitudo)이 무엇이며 결국 이를 위한 理性의 能力(Conatus)는 무엇인가. 

❂ 이 윤리학은 理性이 완성되는 영역인 논리학이나, 身體의 기능을 바르게 修行하기 위한 

기술의 영역인 醫學에 관련되지 않는다. 

❂ 精神이나 理性의 能力을 통해서 윤리학을 완성하고자 한다. 

❂ 하지만 精神이 情緖에도 情緖가 精神에도 絶對的 勸力을 가지지 못한다. 

❂ 데카르트의 自由意志(정신-송과 선-선택의 의지)와 절대권력(신체와 사물 심지어 자연 우

주에 對한) 또는 자유로운 God 안에  결정론(Conatus): 병행론과 평행론(이원론)기계론과 유

기체론? 

❂ 인간은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더라도 “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.”(사르트르) 

 

✈  제 5부 : 지성의 힘 또는 인간의 자유의 構圖 - 실천적 기쁨과 사변적 긍정 

우리는 어떻게 적실한 관념들

(공통된 개념들 : 정신과 정서

의)을 形成하는 데 사실상으로 

到達하는가? 기쁜 수동적 變形

들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

가? 또는 그를 통해 우리는 어
떻게 슬픔을 줄이고 모든 수동

적 변용에 대한 適實한 관념을 

갖는가?(1~13) 

따라서 우리는 제1認識(감각의 

정서에 따른) 제공하는 몇 가지 

기회를 이용해 제 2의 인식(정

신의 이성 또는 오성)에 到達하

는가 

이성의 두 번째 측면 : 공통개
념들과 그 결과로 생기는 기쁨

의 능동적 變容들의 형성. 능동

적으로 되기(becoming) 

 

 

✡ 정리 1 : 思惟(정신 실체)와 事物(연장의 실체)의 觀念이 精神 안에서 秩序를 잡고 연결되

는 것처럼, 身體의 變容이나 사물의 이미지(Imago)도 그렇게 身體 안에서 질서를 잡고 연결

된다. 
❂ 관념의 질서와 연결이 정신 안에서 신체의 변용의 질서와 연결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처

럼, 반대로 신체의 변용의 질서와 연결은 사유와 사물의 관념이 정신 안에서 질서를 잡고 

연결되는 것과 같이 행해진다.  

✡ 정리 3 : 受動的인 정서(혼란된 관념)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明晳 判明한 관념(오직 정신

에만 관계되는 한에서)을 형성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. 

✡ 정리 4의 주석 : 人間의 本性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(의지대로) 살아가기를 慾求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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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(충동적 욕구). 하지만 이 衝動은 이성에 따라서 인도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受動(명예욕, 

오만 등)이고, 이에 반하여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에게서는 能動(덕, 도의심으

로서의 경건)이다.  

❂ 그러나 타당한 관념에 의해서 환기(노력)되거나 생길 때 德으로 여겨진다. 즉 思惟하며 

妥當한 觀念을 형성하는 정신 能力 이외의 다른 정신 능력은 아무것도 存在하지 않는다.  

✡ 정리 6 : 精神은 모든 것을 必然的인 것(God의 본성)으로 認識하는 한에서 情緖에 대하

여 더 큰 힘을 가지거나 정서의 作用을 덜 받는다. 

✡ 정리 9의 증명 : 정서는 정신으로 하여금 思惟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경우에만 惡 또는 

害로움이다.  

✡ 정리 10의 증명 : 자신의 정서와 衝動을 오로지 自由에 대한 사랑으로 支配하고자 하는 

사람은 가능한 한 덕과 함께 德의 原因을 인식하고 덕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歡喜로 靈

魂을 충만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. 하지만 그는 인간의 결점을 考察해서 人間을 敵對視하며 

거짓된 자유의 모습을 기뻐하는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.(그리하여 이성의 명령에 따라 

자신의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다) 

 

제 2의 인식의 極端으로서 

God 관념(14~20) 

공통 개념들로부터 God 관념으
로 

제 2의 인식에서 이해되는 無

心한 God 

 

 

✡ 정리 15 :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명석 판명하게(distinct intellectus) 인식하는 사람은 

God을 사랑하며,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 God을 사랑한

다.  

✡ 정리 16 : God에 대한 사랑은 정신을 가장 많이 所有하지 않으면 안 된다.  

❂ 그 사랑은 신체의 모든 변용과 결합해 있으며, 그 모든 변용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이다: 

아가페(God), 에로스(性的 또는 참된 실재인 이데아를 향한 사랑), 필리아(인간에 대한, 사회

적 교감의 사랑) 

✡ 정리 17 : God은 수동에 관여(絶對的으로 無限하고 完全한 제 1원인 對 외적 원인에 의

한 혼란스러움)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 의해서도 作用 받지 않는다.  

✡ 정리 20의 증명 : 정서에 대한 정신의 힘을 더 잘 理解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
이 한 사람의 정서를 다른 사람의 정서와 비교하여 똑같은 정서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

더 많이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, 또는 우리들이 同一한 사람의 정서를 서로 比較하여 그 사
람이 다른 정서보다 어떤 정서에 더 많이 자극받고 동요되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그 정서

를 강하다고 한다. 왜냐하면 각 정서의 힘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해

서 정의되기 때문이다. 정신의 힘은 오직 인식에 의해서만 정의되며 정신의 無能力이나 受

動은 오직 認識의 缺乏에 의해서 즉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타당하지 못하다고 일컫는 것에 

의해서 평가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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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God관념은 제 차례에서 우

리가 제 2의 인식으로부터 벗

어나 제 3의 인식(직관

-Intuition: 感覺과 超越 외에서 

얻는 능력)에 접근하게 된다 : 

제 3의 인식의 상호적인 God, 

자기-자신과 신체와 다른 신체

들에 대한 적실한 관념(21~42) 

變容들의 類型만큼 (많은) 靈魂

의 부분들이 있다. 기쁨과 슬픔
의 수동적 변용들 뿐만 아니라 

제 2의 (인식이 주는) 기쁨의 

능동적 변용들 : 나아가 제 3의 

(인식이 주는) 기쁨의 능동적 

변용들. 이로부터 영혼 안에 있

는 永遠한 것과 消滅하는 것이

라는 결론에 이른다 : 소멸하는 

측면과 존속하는 측면. 외연적 
부분들과 强度的 本質 

지금까지 『에티카』는 共通 개

념들에 의해, 오로지 공통 개념

들에 의해서만 진행된다. 하지

만 그것은 變하여 이제 제 3의 

(인식)의 이름으로 말한다. 이 

제 3의 (인식)에서 實踐的 기쁨

과 思辨的 肯定의 統一 : 표현

적으로 되기(becoming), 至福, 

상호성, 一意性 

 

 

✡ 정리 21 : 정신은 신체가 持續하는 동안 외에는 어떤 것도 表象할 수 없으며, 과거의 것

을 想起할 수도 없다.  

✡ 정리 22 : 그렇지만 God 안에는 이리 그리고 저리한 인간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相 아래 

표현하는 觀念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. 

❂ God은 이리 저리한 인간 신체의 存在의 原因일 뿐만 아니라 그 本質의 원인이기도 하

다.  

✡ 정리 23 :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함께 완전히 破壞될 수 없고 그 가운데 永遠한 어떤 것

이 남는다.  

❂ God 안에는 人間 신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관념이 필연적으로 存在한다.  

✡ 정리 25 : 정신의 최고의 노력(Conatus)과 최고의 德은 세 번째 제 3의 인식(제 1인식-감

각, 제 2인식-이성 오성, 제 3인식-直觀) 

❂ 제 3의 인식은 God의 몇 가지 屬性에 대한 타당한 관념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타당한 

인식으로 진전한다.  

✡ 이 제 3의 인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最高의 정신의 滿足이 생긴다. 

❂ 최고의 德은 God을 인식하는 것이며, 제 3의 認識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. 이 

德은 정신이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크다. 이러한 인식에 

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은 인간의 最高의 完全함으로 이행하며 결국 최고의 기쁨에 의

해서 자극받는다. 이 기쁨은 자기 자신의 德에 대한 관념을 同伴한다.  

✡ 정리 28 : 제 3의 인식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려는 노력(Conatus)이나 욕망은 제 1의 인

식(감각)의 인식에서 생길 수 없지만, 제 2의 인식(정신의 이성, 오성)에서 생길 수 있다.  

✡ 정리 29의 증명 : 사물을 영원한 相 아래서 생각하는 능력은 오직 정신이 신체의 본질을 

영원한 相 아래에서 파악하는 한에서만 정신에 속한다. 

✡ 정리 30 : 우리들의 정신은 자신과 신체를 영원한 相 아래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필연적

으로 God에 대한 인식을 所有하며, 자신이 God 안에 있으며 God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것

을 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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❂ God의 본질이 必然的 存在를 포함하는 한에서 永遠性은 God의 本質 自體이다. 

✡ 정리 35 : God은 무한한 지적 사랑(Amor)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.  

✡ 정리 36 : ..., God에 대한 지적 사랑은 God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無限한 사랑의 일부

이다.  

✡ 정리 37 : 자연 안에는 지적 사랑에 對立되거나 이 사랑 자체를 消滅시킬 수 있는 어떤 

것도 존재하지 않는다.  

❂ 知的 사랑은 정신이 God의 本性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로 고찰되는 한 정신의 본성에서 

필연적으로 생긴다.  

✡ 정리 38 : 정신은 제 2의 인식과 제 3의 인식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더 

나쁜 정서의 작용을 덜 받으며,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.  

✡ 정리 40의 주석 : 우리의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 思惟의 永遠한 樣態이고, 이것은 사유

의 또 다른 영원한 양태에 의해서 決定되며 그것은 다시금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, 이

처럼 無限히 계속되어 모든 양태는 동시에 God의 영원하고 무한한 知性을 이룬다.  

✡ 정리 42의 증명 : 至福은 德 自體이다. 快樂을 抑制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 것이 아

니라,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.❂ 至福은 God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

수 있는데, 이 사랑은 제 3의 인식에서 생긴다. 이 사랑은 작용하는 한에서의 정신으로 복귀

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것은 德 자체이다. 정신은 이 神 的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면 누릴

수록 그만큼 더 많이 인식한다. 정신은 정서에 대해서 그만큼 더 큰 힘을 가지며, 그만큼 나

쁜 정서의 작용을 덜 받는다. 그러므로 정신은 이 신적 사랑 또는 지복을 누리는 것에 의해

서 快樂을 抑制하는 힘을 所有한다.✡ “東洋은 한 사람이 自由라는 것 밖에 알지 못했고 지

금도(18세기) 그러하다.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약간의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, 게르만 

세계는 모든 사람이 자유라는 알고 있다”(Hegel) 


